
1. 서론

교육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

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중학교에는 자유학

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는 고

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에는 혁

신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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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선발방법의 한 형태로 

안정된 시행을 보이고 있으나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영역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시행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

행 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가를 비롯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대학입시제도가 국민들의 주요 화두에 오르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대학 간

의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질적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캐

나다의 교육체계와 대학입시제도의 특징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퀘벡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 및 목적, 주요 대학의 실제적인 대학입시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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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system which was renamed from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has been stably implemented in Korea, the fairness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concerning the evaluation on the extra-curricular domain has still been a controversial issue. Thus, 

it has been the main topic in the educational policy to consider the desirable college admission 

system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of current changes in the admiss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has not been the problem for students and people concerned 

in Canada. The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admission itself in 

Canada due to the standard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in qua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ducation and college admission system in Canada 

in general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province of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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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

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

다. 학생에게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

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대입제도는 지난 10년간 모집시기별로 수시

와 정시 모집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적

성과 진로를 고려한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각 학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

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면서 학

생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서류, 면접, 

논술 등)과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

천서, 포트폴리오 등)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 및 

학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들이 생성과 변형, 소

멸을 반복하면서 대입전형이 복잡해졌고 학생과 학부

모에게는 대학입시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1]. 입

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입제도로 안착기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정

성 논란은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2].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중

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방 

이후 각 학교단위별 학생선발이 학업성적위주로 이루

어지고[3] 학벌중심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매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을, 개

인의 역량보다는 출신학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학생선발과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야

기했고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 개인의 진로를 탐색

하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

를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대학입시제도가 국민들의 주

요 화두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캐나다의 학교 교육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직업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

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심각해

진 학력저하, 성인들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

족과 읽기 능력 부족, 프랑스어 수준의 질적 저하, 변화

된 사회와 직업 및 경제 구조에 대한 대처 부족 등을 

개혁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개혁을 

시작하였다[4]. 캐나다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입시와 달리 연방차원에서 주관하

여 실시하는 미국의 SAT와 같은 시험이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각 주와 대학마다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한 

교유한 입학제도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러한 개혁을 통해 상하 관계로 인식되어온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동반 관계로 수정하고,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 학교

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6]. 또한 양적 성장에 집중하던 교육의 목표가 질적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교

육과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7].

퀘벡주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다. 학생들이 단순

히 교과목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지식 성취도를 달성하

고 일정한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졸업을 한 이후에도 사회에 진출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

는 데 있다[7]. 박중규(2017)는 캐나다와 퀘벡주 교육

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

고 일정 주기(2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평가, 교과목의 

경계를 없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및 

발전을 바라보는 평가, 목적이 아닌 학습의 일부로서의 

평가 등 평가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학습의 연

장선상으로 바라보는 평가라고 하였다[6].

이러한 캐나다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

이 대학진입을 원하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대학입학

을 원하는 캐나다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캐나다 종합대학 진학률은 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8].

이는 역량 강화를 중시한 중등교육의 결과로 대학 

진학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

에서는 중등교육 이후 바로 대학입학을 선택하기 보다

는 바로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의 근로활동 후 변화하

는 직업 및 취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의 일환

으로 대학교육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

에 캐나다 대학들은 각 분야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통

해 실용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9]. 또한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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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는 대학입학보다는 대학이란 교육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졸업했느냐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캐나다의 대학들은 교육에 있어 전국적인 질

적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

고 있다. 캐나다 중등교육의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되

고 고등교육의 이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환

경 개선과 고등학교의 학습결과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와 한국 교육 현실이 다르

다고 해서 한국의 학업 성취율이 캐나다에 비해 높다

는 것은 아니다. OECD내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캐나

다는 중등교육학위 취득 평균 81%(다른 회원국 79%), 

5세에서 29세까지의 OECD 평균 취학률 78%(다른 회

원국 62.8%)를 기록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특징을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

학입시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캐나다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퀘벡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

의 대학입시처럼 통일된 제도가 없는 캐나다의 교육제

도 특성상 퀘벡주 자체의 대입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퀘벡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칼리지와 대학 한곳을 선정하여 입시제도 및 정책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교육제도 및 대학입시제

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3. 퀘벡주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제도

캐나다의 교육은 각 주의 교육부에서 각 주의 상황

에 맞게 교육체계, 교과과정, 학기 및 취학연령 등을 결

정한다. 각 주정부는 고등교육 이전까지의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과 직

업교육,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당한

다[10]. 대부분의 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퀘

벡주의 공립학교는 쎄젭(CEGEP)까지 무상교육이다. 

CEGEP은 Collège d'enseignement général et 

professionnel의 약자로 대학준비를 위한 일반과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준비과정이 있다[5].

3.1 캐나다 퀘벡주의 교육제도

캐나다 내에서도 퀘벡주는 교육에 있어 타주와 비교

하여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캐나

다 전체 학생 대상 학습평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읽기

와 쓰기 비율이 연방의 경우 읽기 71.5%, 쓰기 85.4%, 

퀘벡주는 읽기 71.9%와 쓰기 87.6%로 연방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4].

퀘벡주의 교육과정은 크게 주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언어에 따라 불어와 영어 교

육기관으로 구성되고, 교육기간에 따라 초등

(elementary education), 중등(Secondary education), 

칼리지(College education), 대학(University education)

으로 구분된다. 취학 전 과정(Pre-school education)

은 선택사항이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취학 전 과정에 

등록한다. 퀘벡주 거주 학생들의 학비는 공립학교 체계

일 경우 초등교육에서 칼리지과정까지 모두 주정부에

서 부담한다[11]. 

퀘벡주의 초등과정은 캐나다 내의 다른 주와 마찬가

지로 6년 과정이다[12]. 중등과정(Secondary School)

은 타주의 6년 체계와 달리 5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5년 과정 중 처음 2년 동안은 일반교육 과목을 

배우며 나머지 3년 동안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

을 수 있다. 중등학교 5년 중 3년차부터는 정부에서 지

원하는 직업교육을 별도로 선택하여 졸업 시 직업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 증서를 취득할 수도 있다. 

5년의 중등과정을 이수하면 칼리지의 쎄젭과정에 진학

할 자격을 갖게 되는 중등학교 졸업증 SSD(Secondary 

School Diploma)를 취득한다[13]. 중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일부과목에서는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퀘벡주정

부 교육부의 정부시험도 통과해야 한다[14].

퀘벡주는 대학(University) 입학 전 고등교육과정인 

칼리지의 쎄젭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중등과 대학의 

중간과정(Secondary 6 or Grade 12 & First year 

of university)이다. 칼리지 과정인 쎄젭은 학생들의 

목표에 따라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2년 과정과 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는 3년 과정의 기술교육과정으로 구

성된다[15].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에서 ‘교과 영역’

은 다음 Table 1과 같다 [15]. 

쎄젭을 수료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는 3년 과정의 

대학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쎄젭과정을 다른 주의 과정

과 비교하면 고교 3학년과정 1년과 대학 학부과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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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퀘벡주 대학과정은 3년

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퀘벡주의 교육제도를 간단하

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Fig. 1과 같다[13].

Table 1. Education Subject in Quebec[16]

Subject Area Subjects

Language 

-English Language Arts
-Francis, Language Seconde: Programme de 
base
-Francis, Language Seconde: Immersion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

-Geography
-History and Citizenship Education

Art 
Education

-Drama
-Visual Arts
-Dance
-Music

Personal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Moral Education
-Catholic Religious and Moral Instruction
-Protestant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Fig. 1. Education System in Quebec[13]

3.2 캐나다 퀘벡주의 대학입시제도

캐나다는 한국의 대학입시처럼 통일된 대학입시제도 

및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

와 대학마다 다른 대학입시제도와 기준으로 학생을 선

발한다[10]. 대학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대학은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퀘벡주의 대학입시제도는 칼리지 과정인 쎄젭과 대

학과정인 University의 두 과정을 거친다. 이중 쎄젭

은 캐나다 퀘벡주에만 있는 과정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과정(pre-university training)과 졸업 후 사회진출을 

돕는 직업교육 과정(technical programs)을 합친 교

육기관이다. 퀘벡주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Dawson College(다우슨 칼리

지)와 캐나다 내에서 12년 연속 대학순위 1위를 유지

하고 있는 McGill University(맥길대학교)를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교의 입학과정은 각 기관의 홈

페이지를 참고하였다[17,18].

3.2.1 Dawson College

퀘벡주 Montreal(몬트리올)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한 다우슨 칼리지는 2년 과정의 대학예비 과정과 3년 

과정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선발 시 

기타 다른 자격 및 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내신

성적과 정부시험의 결과만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쎄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과정 중에 쉽게 전

공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

과 맞지 않는 경우 학교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통해 전

공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정별 이수해야 하

는 과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연수는 길어지

게 된다. 또한, 쎄젭과정은 대학과정처럼 학과별, 전공

별로 세분되어있지 않으며 크게 과학, 사회과학, 인문

학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몇 가지의 세부전

공으로 나누어진다. 다우슨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은 다음 Fig. 2와 같다.

Fig. 2. Programs and Disciplines at Dawson 

College[17]

3.2.2 McGill University 

퀘벡주 대학들은 4년 과정이 아닌 3년 과정으로 운

영한다. 타주 졸업자나 국제학생들이 쎄젭과정을 거치

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

우 4년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쎄젭을 마치고 대학

(University)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DCS(Diploma of 

College Studies)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는 2년 과정

의 대학준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지원하나 특별한 

경우에 3년의 직업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입학도 쎄젭

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입학이 허가된다[18].

맥길대학교 입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학과목 성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와 관련된 고

등학교 및 쎄젭과정의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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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에서 중등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을 우선

으로 하기 때문에 타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도 영어 성적보다는 내신

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4.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선발방식이나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차이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선발

기준은 항상 학업성적이었다. 대학입학 적격자를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원칙을 유지하였다[3].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대학입시제도

와 학업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은 초․중등학교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지나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2004년)을 발

표하면서 대학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 개

선안의 내용은 대학입학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제 도

입, 대학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이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1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이듬해 2008년 ‘입학사정관 역량강

화지원사업’으로 2007년의 지원대학 외에 신규대학 

30개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19]. 2014년에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

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에는 사업명칭을 ‘고교교육 기여대

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20].

대학입학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지며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약 70%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을 통해 약 30%를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이며 

정시모집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

시험, 면접구술고사이다.

최근 3년간 대학입학전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 안착단계에 있으며 전

체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수시모집 인원비율은 증가하

고 정시모집 인원비율은 감소추세이다.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활용하는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19학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의 65.9%를 선발하

며 대학별 논술 전형 평균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감

소추세이다.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9학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의 12.4%를 선

발하고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년간 81개교

로 변함이 없지만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하여 전체모집

인원의 3.8%를 선발한다[21,22]. 

수시모집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선발은 지원학

생의 개인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별 논술 전형 실시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

른기회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로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정시모집은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전형이 자리를 

잡았으며 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

된다. 또한 교육부(2014, 2017)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

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대학입시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캐나다 퀘벡주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나라 대학입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

등학교와 대학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18].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7년 기준으로 68.9%이

며 2010년 75.4%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최근 3년간 

40%대 초반의 OECD 국가 평균 대학진학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이다[23].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준

비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

해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육은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진출

하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적인 소양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대학교육은 개인

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원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

기 위한 것이다[15].

둘째, 캐나다의 교육은 스스로의 학업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다. 다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 순위가 정해

지는 상대평가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달리 

캐나다는 절대평가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역량기반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성

실히 이수하고 각 교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수업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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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을 통해 각자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과의 경쟁이 아닌 본인의 학업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캐나다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관념은 자신의 성실함과 성취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수험생과의 경쟁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학업에 임하기 때문에 다른 학

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는 한국의 대학입

시제도하의 학생들보다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

씬 적다고 볼 수 있다[19]. 학생 스스로 학업 목표를 통

해 일정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고 대학은 원하는 학

업성취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캐나다의 절대평

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캐나다는 원하는 공부와 전문적인 지식을 습

득하기 위해 대학을 선택하는 교육체제이다. 캐나다의 

고등교육은 크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전문성 함양

에 목적을 둔 기관과 직업 및 실업교육 그리고 성인교

육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의 보편화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24]. 

따라서 대학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각종 직업전문교

육 혹은 원하는 분야로의 사회진출 등이 활발하기 때

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성인의 수도 많고 이런 학생들을 수

용하기 위한 캐나다 대학 입학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캐나다에서는 대학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야하

는 의무 과정처럼 여겨지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5]. 또한 한국과 달리 퀘벡주 교육 목적의 핵심은 나이

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에 있다[4]. 이를 통해 퀘벡주에서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원하

는 교육을 통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

는 교육을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대학입

시에서는 수시모집 전형 중 만학도나 재직근로자를 위

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하여 극히 

일부의 지원자에 한 해 입학이 허용된다.

넷째, 캐나다의 퀘벡주는 중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

육을 통한 사회로의 진출과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진출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

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등교육을 이수

한 학생들의 학업 목표를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학입

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쎄젭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다. 쎄젭과정처럼 장기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진로관련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

마지막으로, 퀘벡주 교육목표의 핵심은 앞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평가를 학습의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평가를 학습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평

가, 단기간에 걸친 평가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추적 보고하는 형태의 장기간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5]. 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에서는 장기보다는 단기, 다

양성보다는 표준화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의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점검하고 채워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6. 결론

캐나다 중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

본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절대평가의 적용으로 인해 학생은 스스로 

학업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평가는 추적 보고 형식

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학습 안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

생의 노력과 평가의 결과는 대학입시에 반영된다. 졸업

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원하는 공부를 위해 직업학

교나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개방적이고 유

연한 대학입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달리 쎄젭과정의 운영을 통해 직

업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과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진출

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절대평가, 

학생스스로 학업목표 설정, 학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

기적인 평가의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쎄젭과정을 통한 

진로탐색,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시제도가 특징이다. 

캐나다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내신성

적을 기반으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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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사회와 같이 대학 서열이나 전공에 따라 치열

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보다는 중등학교까지의 학업성

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

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 모두

가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후 평균 졸업률 96%와 캐나다의 75%의 졸

업률[25]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의 대학은 입

학보다는 고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느냐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캐나다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절대평가제도 도입 고려, 성인학습자에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시제도, 다양한 방법의 진로탐색 기회 부

여, 장기적 안목의 평가 방법 도입이다.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대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우리의 대입제도에서 고등학교는 입시경쟁

보다는 학생 개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

야 한다. 역량기반 교육을 통해 개별학습자의 학습 결

과보다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장기간의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 걸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사회진

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대학

은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이나 재교육을 위해 입학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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